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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국민여론 호소작전 전환
12월8일 일간지에 입장피력 광고 … 현정은 회장 반격 만만치 않아

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과 정상영 금강고려화학(KCC) 명예회장이 신문 광

고를 통한 선전전에 돌입했다.

12월11-12일로 예정된 KCC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유상증자 일정(15-16일)을 

앞두고 여론에 호소해 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한편,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

습이다.

정상영 명예회장은 12월8일자 일간지와 경제지에 일제히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힌 글을 광고 형식으로 게

재했다.

<현대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>라는 제목의 글은 12월3일 발표한 장문의 석명

서 내용을 약간 다듬은 것이다.

정상영 명예회장은 정몽헌 회장에 대한 애정과 지원 내용, 상속포기 요구 및 엘리베이터 지분 담보 설정 경

위, 김문희 여사(현정은 회장의 어머니)에 대한 입장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 자신에 대한 세간의 오해

와 왜곡을 바로 잡고 현대가 지킴이로서의 명분을 되찾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.

KCC 관계자는 “정상영 명예회장은 석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

같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, 현대 사태의 전말과 진의를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

밝혔다. 또 광고비용은 모두 정상영 명예회장의 개인 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덧붙였다.

KCC는 광고에 대한 호응도 등 반응에 따라 광고 추가게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현정은 회장도 12월5일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공식 발생함에 따라 12월8일

자 각 경제지에 현대엘리베이터와 유상증자 주간사인 현대증권의 광고를 각각 실었다. “기준가 대비 30% 할인

에 무상증자 혜택까지”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모주 청약 내용 및 방식,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담겨

졌다.

현대는 국민기업화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유상증자 성공의 관건인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많

은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. 이와 함께 현대증권은 기존의 TV 광고에 국민주 공모에 대한 부분을 

삽입해 내보내는 방식도 병행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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